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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화학, 김우중 그늘 벗어난다!
이수그룹, 그룹홍보 적극 나서 … 2007년 매출 4조원 이상 목표

이수그룹(대표 김상범)이 그룹과 계열사 알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.

이수그룹은 2007년까지 매출 4조원 이상, 영업이익 3000억원 달성을 골자로 한 장기비전을 이루기 위해 금

융 등 신규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.

특히, 최근 그룹과 이수화학(대표 윤신박) 등 16개 계열사의 경영실적 등 대외홍보를 

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.

일각에서는 해외 도피로 검찰 추적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그늘에서 

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하고 있다.

김상범 회장(42)은 김우중 씨 사위로, 1987년 당시 김우중 회장 외동딸인 선정 씨(38)

와 결혼했다.

그러나 김우중 씨가 대우그룹이 몰락한 1999년 10월 은둔생활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수

그룹은 세무조사 등 정부의 갖가지 조사를 받는 시련을 겪어왔다.

심지어 이수화학 등 계열사들이 사업을 펼치는 것조차 사사건건 의혹의 시선이 적지 

않게 보이면서 이수그룹은 밖으로 드러나는 일은 가급적 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수그룹 관계자에 따르면,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이수그룹을 김우중 씨와 연계해 바라보는 일이 많아 부담

스러웠다며 김우중 전 회장의 분식회계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눈치보면서 사업활동을 할 수는 없

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.

이수그룹은 대우에 대한 채무보증을 완전 정리해 사업상 연결고리는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.

한편, 이수화학은 2003년 1/4분기 매출액이 146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.7% 감소했으며, 순이익은 7억8000

만원으로 전년동기 142억원에서 94.5% 감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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